
광주과학도시 랜드마크 ‘과학자의 길’ 

조성 위한 개막식 개최
- 지스트를 시작점으로 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 7Km 거리의 1코스 조성 추진

           

            ▲ ‘과학자의 길’추진을 알리는 제1코스 안내표지판 설치 기념식 사진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는 1월 17일(월) 지스트 정문 앞에서‘과학자의 

길’조성을 위한 개막식을 개최했다.

이날 개막식은 지스트 김기선 총장, 이형석 국회의원(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), 박

성수 교수(미래남도연구원장),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, 김선옥 국립광주과학관장, 황상

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장, 윤석구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, 김운섭 광주테크노

파크 정책기획단장, 김영집 지스트 대외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.

‘과학자의 길’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과학을 

일상처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, 소통과 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

함으로써 광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. 

지스트를 비롯한 첨단과학산업단지 기관들로 구성된 과학자의 길 추진위원회(위원

장 박성수 미래남도연구원장)는 먼저 과학자의 길 1코스 안내표지판 설치 기념식을 

개최했다.

제1코스는 지스트→ 국립광주과학관→ 한국산업단지공단→ 광주테크노파크→ 한국

광기술원→ 광주과학기술진흥원→ 광주시민의 숲→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→ 광

주전자기술연구원→ 광주생산기술연구원→ 광주전자통신연구원→ 광주디자인진흥원

→ 쌍암공원→ 지스트에 도착하는 코스로 약 7km의 거리이다.



또 과학자의 길 추가 코스에 대해서도 추후 코스개발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장할 

예정이다.

이형석 국회의원은 “과학자의 길 추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”며, “후

학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닦아주듯 일상이 과학이 되는 과학도시를 조성하여 크게

는 문화‧과학강국을 만들어 냈으면 한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

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.

박성수 ‘과학자의 길’ 추진위원장은 “과학자의 길은 걸으면서 생각하고 힐링할 수 

있는 과학도시 명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예정이다”고 말했

다.

김기선 지스트 총장은 “지스트가 첨단 중추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과학자의 길 조

성을 뒷받침하여 시민들이 과학과 한층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”고 말했

다. 

한편 과학자의 길 추진위원회는 주요지점별 추가 안내판 설치, 4월 과학자의 길 걷

기 캠페인 행사개최와 과학자의 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하

기로 했다.  


